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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anxiety, self-compassion, and parental burnout among mothers of children in infancy.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and models 4 and 14 of PROCESS Macro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parental burnout is partially mediated by self-compassion. Second, the social support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mother’s parenting anxiety affecting parental burnout through self-compassion. When the mother’s social support levels is low and the level of self-compassion is low, parental burnout intensifies. but when When the mother’s social support levels is high, even if the level of self-compassion is low, it does not lead to parental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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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일-가정 책임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과거에 비해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모 역할이 아이들의 발달을 좌우한다는 관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부모들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다. 부모 소진이란 양육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신체적, 심리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한다(Hubert & Aujoulat 2018). 양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만성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증후군(syndrome)으로 설명된다(Mikolajczak et al. 2018a). 부모 소진은 우울, 가족 갈등 및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인 양육과 폭력적 양육 행동을 유발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Mikolaczak et al. 2019). 또한 부모 소진은 아동의 삶에 대한 불만족, 정서적 외로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며 청소년에게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과 불안을 야기한다(Beiming et al. 2021). 이처럼 부모 소진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부모 소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이후로는 전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에 의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동 통제는 학업 공백을 유발하였다(Syazwani et al. 2020).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 여파로 인해 부모들이 더 높은 소진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근거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양육이 관련된 불안, 지나친 책임, 완벽주의, 부모 역할에서의 과부하 등이 있다(Mishina et al. 2012; Mikolajczak et al. 2018b). 이 중 양육 불안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자녀의 기질 및 성향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불안, 양육에 대한 타인의 평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양육책임감 등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양육 불안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 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적절한 부모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Johnston & Mash 1989). 아동마다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양육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위험성이나 위협을 더 크게 지각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Kang & Hong 2012).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지속해서 불안정한 정서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밀레니얼 세대(만 25~38세)는 불안, 열등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SNS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83.5%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또한 43분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예상할 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Ha & Cho 2006), 부모 역할에 대한 양육 불안 역시 다른 부모와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Shin 2019). SNS에서 타인의 일상을 자주 접할수록 상향 비교는 더욱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 감소, 열등감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Yang et al. 2014).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들이 원가정 내에서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서적, 다양한 매체, SNS 등을 활용하여 양육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Jung et al. 2002; Park 2020). 매체의 발달은 부모들에게 많은 양의 양육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혼란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인 양육 불안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Wi 2014; Son 2021).

      그렇다면 어머니의 양육 불안은 왜, 어떻게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Neff et al. 2007; Germer 2009; Ladner 2009; Choi 2012),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는 다양한 중재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kolajczak et al.(2020)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 소진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기 자비’에 주목하였다(Bishop et al. 2004).

      자기 자비(self-compassion)란 건강한 형태의 자기 수용으로, 고통에 처했거나 부적절한 느낌을 경험할 때 자신을 비판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는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정의된다(Neff 2003a; Neff 2003b). 자기 자비는 한 개인이 자신의 부적절함을 인식했을 때도 이를 자아 위협(ego-threat)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 자신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역할을 한다(Kim et al. 2008; Park & Lee 2013). 이러한 자기 자비가 낮으면 부모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못하여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adner(2009)는 자비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Lee 2019), 이는 자기 자비가 높을수록 자기 비난과 수치심이 낮아진다는 연구(Kim 2020)와 자기 자비는 양육 죄책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Sirois et al. 2019; Kim & Yu 2023), 그리고 자기 자비가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Gilbert & Irons 2005; Neff & Beretvas 2012; Yarnell & Neff 2012; Lee & Kim 2017)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양육 불안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므로, 불안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지고 이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 불안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Lee & Choi 2016; Um & Lee 2020)과 부모로서의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며(Wi 2014; Lee & Choi 2016) 자녀 양육에 대한 완벽주의를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Lee & Choi 2016). 이러한 양육의 독특성으로 인해 양육 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Seo & Kim 2013; Park 2019) 이는 어머니가 내적인 고통을 분리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자기 자비의 힘을 약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양육자란 자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역할이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Lee 2019). 따라서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양육 불안은 양육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속되며(Lee & Choi 2016), 부모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발생하게 된다(Crnic & Greenberg 1990; Skovholt 2001; Um & Lee 2020). 따라서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이 보충됨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완충해 줄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시킨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토대로(Jang 2001; Kim 2006; Park & Kang 2024), 개인 외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 자원인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support)란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더욱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친사회적 태도로, 특히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통칭한다(Nolten 199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스트레스로부터 완화 시켜 주는 등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Cohen & Willis 1985), 위기의 상황에서 적응을 촉진 시키는 완충 변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Cobb 1976; Lee & Yang 2022).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문제를 해결 가능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Yang 2022).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높은 양육 불안으로 인해 자기 자비 수준이 낮아져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지지 경험이 많아진다면 양육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며 어머니의 자기돌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소진에 주는 영향이 약화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지각된 남편의 협력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 죄책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Jung 2017; Kim & Yu 2023)와 배우자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불안을 경감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진 연구(Lee & Lee 2017; Kim 2019; Park 2020; Kim 2022),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 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 및 양육 효능감이 증가한다는 연구(Chae 1999)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인 부모, 친구,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Wi 2013)가 뒷받침 해준다. 이렇듯 자기 자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Lee & Kim 2017; Park & Son 2023), 사회 불안 및 직장 내 어려움에 관한 연구(Lee & Yang 2022; Um & Park 2023)가 주를 이룬다. 부모와 관련한 변인으로는 양육 효능감 및 불안정 애착(Oh 2018; Hwang & Jung 2021; Son 2023)에 관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인 내, 외적 변수가 포함된 통합적 모델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 경험하는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와 개인 외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Fig. 1).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경로에서 개인 내적 측면과 개인 외적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Statistical Diagram.
        
        

        

      

      연구 문제1. 양육 불안은 자기 자비를 통해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2. 양육 불안, 자기 자비와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0)

          
          

        

        
          
            
              	
              	Variables
              	N(%)
            

          
          
            	Age
            	25–9
            	7 ( 2.3)
          

          
            	30–9
            	212 (70.7)
          

          
            	40–9
            	81 (27.0)
          

          
            	Final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3 ( 1.0)
          

          
            	High school graduate
            	35 (11.7)
          

          
            	College graduate
            	59 (19.7)
          

          
            	University graduate
            	172 (57.3)
          

          
            	Graduate school and above
            	31 (10.3)
          

          
            	Employment status
            	Full-time
            	132 (44.0)
          

          
            	Part-time
            	43 (14.3)
          

          
            	Unemployed
            	125 (41.7)
          

          
            	Age of child
            	3
            	112 (37.3)
          

          
            	4
            	102 (34.0)
          

          
            	5
            	86 (28.7)
          

        

        

      

      
        2. 연구 도구
        
          1) 양육 불안
          양육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Oh & Kim(2021)가 개발 및 타당화한 부모 양육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능력 불안’ 10문항, ‘관계 불안’ 10문항, ‘보호 불안’ 8문항을 포함하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겁이 난다.”, “나는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할 때가 있다.”, “나는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하면 조바심이 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0.940 이였으며 능력 불안 0.927, 관계 불안 0.878, 보호 불안 0.891로 나타났다.

        

        
          2) 자기 자비
          자기 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b)가 개발하고 Kim et al.(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자기 친절 10문항, 보편적 인간성 8문항, 마음 챙김 8문항을 포함하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는 0.888로 나타났으며, 자기 친절 0.805, 보편적 인간성 0.817, 마음챙김 0.833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남편의 지지’ 13문항, ‘주위 사람의 지지’ 12문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배우자는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챙긴다.”, “배우자는 나의 육아 방법을 존중해준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0.946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지지 0.941, 주위 사람의 지지 0.959로 나타났다.

        

        
          4) 부모 소진
          부모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Roskam et al.(2018)이 개발하고 Um & Lee(2020)가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 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탈진’ 9문항, ‘자기 대조’ 6문항, ‘포화’ 5문항, ‘정서적 거리두기’ 3문항을 포함하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부모로서 정말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부모로서 나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 소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0.968로 나타났으며, 탈진 0.951, 자기 대조 0.947, 포화 0.924, 정서적 거리두기 0.86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23년에 실시하였으며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만 3, 4, 5세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7(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매개 모형과 조절된 매개 모형은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 모델 14를 활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 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 불안은 부모 소진(r=0.71, p<0.001)과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자비(r=-0.53, p<0.001)와 사회적지지(r=-0.32, p<0.001)는 양육 불안과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기 자비(r=-0.52, p<0.001)와 사회적 지지(r=-0.35, p<0.001)는 부모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 =300)

          
          

        

        
          
            
              	
              	1
              	2
              	3
              	4
            

          
          
            	Parent anxiety
            	-
            	
            	
            	
          

          
            	2. Self-compassion
            	–0.53***
            	-
            	
            	
          

          
            	3. Social support
            	-0.32***
            	0.35***
            	-
            	
          

          
            	4. Parent burnout
            	0.71***
            	-0.52***
            	-0.35***
            	-
          

          
            	
              M
            
            	81.95
            	79.95
            	85.03
            	63.41
          

          
            	
              S
              D
            
            	22.95
            	15.17
            	18.36
            	30.51
          

        

        
          
            ***p<0.001
          

        

        

      

      
        2. 매개효과 분석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불안은 자기 자비를 예측하였고(β=-0.53, p<0.001), 자기 자비는 부모 소진(β=-0.19, p<0.001)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직접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60, p< 0.001).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계수는 0.1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Mediation effects
            (N =300)

          
          

        

        
          
            
              	
              	
                β
              
              	SE
              	t
              	p
            

          
          
            	Parent anxiety → Parent burnout 
(total effect)
            	0.71
            	0.05
            	17.59
            	0.00
          

          
            	Parent anxiety → parent burnout 
(direct effect)
            	0.60
            	0.06
            	13.04
            	0.00
          

          
            	Self-compassion → parent burnout
            	−0.19
            	0.09
            	−4.28
            	0.00
          

          
            	Parent anxiety → self-compassion
            	−0.53
            	0.03
            	−10.84
            	0.00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Parent anxiety → self-compassion → parent burnout
            	0.14
            	0.03
            	0.07
            	0.22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불안은 자기 자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0.35, p<0.001), 자기 자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b=0.01, p<0.01). 조절된 매개지수 값(-0.003. [95% CI]= 0.006~0.0007)이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4. 
				
          

          
            Moderated mediation effects
            (N =300)

          
          

        

        
          
            
              	Dependent variables: self-compassion
            

            
              	
              	
              	
              	
              	95% CI
            

            
              	Variable
              	b
              	SE
              	t
              	LLCI
              	ULCI
            

          
          
            	X: Parent anxiety
            	−0.3515***
            	0.0324
            	−10.8418
            	−0.4153
            	−0.2877
          

          
            	Dependent variables: parent burnout
            	
            	
            	
            	
            	
          

          
            	
            	
            	
            	
            	95% CI
          

          
            	Variable
            	b
            	SE
            	t
            	LLCI
            	ULCI
          

          
            	X: Parent anxiety
            	0.7989***
            	0.0619
            	12.9106
            	0.6771
            	0.9206
          

          
            	Me: Self-compassion
            	−0.3119***
            	0.0951
            	−3.2806
            	−0.4991
            	−0.1248
          

          
            	Mo: Social support
            	−0.1444*
            	0.0707
            	−2.0439
            	−0.2835
            	−0.0054
          

          
            	Interaction (MeMo)
            	0.0102**
            	0.0037
            	2.7698
            	0.0029
            	0.0174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95% CI
          

          
            	LLCI
            	ULCI
          

          
            	Social support
            	−0.0036
            	0.0015
            	−0.0066
            	−0.0007
          

        

        
          
            *p<0.05, **p<0.01, ***p<0.001
          

        

        

        조절된 매개지수 값의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Fig. 2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하일 때 간접효과가 유의할 뿐만 아니라 절댓값이 가장 높았다. 반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일 때부터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lidation of the significance of simple slopes
          
          

        

        
          
            
              	
              	
              	
              	95% CI
            

            
              	Variable
              	Effect
              	Boot SE
              	LLCI
              	ULCI
            

          
          
            	-1SD
            	−0.4986
            	0.1091
            	−0.7133
            	−0.2839
          

          
            	Mean
            	−0.3119
            	0.0951
            	−0.4991
            	−0.1248
          

          
            	+1SD
            	−0.1253
            	0.1236
            	−0.3685
            	0.1179
          

        

        

        
          
          

          Fig. 2. 
				
          

          
            Interaction effect.
          
          

          

        

        종합하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영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높은 양육 불안으로 인해 낮은 자기 자비 수준을 보이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 또한 빈약하면 부모 소진이 더욱더 높아짐을 뜻한다. 반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는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비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 간 관계를 자기 자비가 매개하지만,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Ⅳ. 고찰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모 소진에 초점을 두고, 부모 소진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 높을수록 자기 자비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높은 부모 소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불안이 자녀에 대한 죄책감(Um & Lee 2020)과 부모로서의 좌절감(Wi 2014)을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 소진은 어머니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정불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발생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하여 적절한 개입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Mikolaczak 2018a; Mikolaczak et al. 2019a). 양육 불안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발생하게 된다(Crnic & Greenberg 1990; Skovholt 2001; Um & Lee 2020).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Oh & Kim 2021), 과도한 수준의 불안은 일상생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양육 불안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여 불안의 강도가 강해지고 점점 누적되면, 실제 양육 상황에서 분노 표출 등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유발한다(Chung 2019). 불안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부정적 양육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게 되어 자기 자비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소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자기 자비의 영향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기 자비를 높이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 자기 자비를 매개로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 자비 수준이 낮을 때 부모 소진이 더욱 심화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 자비 수준이 낮더라도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양육 불안으로 인해 자기 자비 수준이 낮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낮은 자기 자비가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쇄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부모 소진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Nam et al.(2023)의 연구,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정서 문제를 감소시키는 조절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 Im(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낮은 자기 자비가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재 변인으로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 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 소진이 점차 심화하는 사회적 변화에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 분위기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SNS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상적인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늘었지만 더불어 압박감이 증가하고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된다. 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을 고려해 볼 때,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로 인해 과거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개인주의화로 인해 자신과 가장 유사한 대상을 비교하는 유사 비교(lateral comparison)의 기회는 줄어들어 현실적인 양육 경험과 정보의 공유, 정서적 지지는 부족해지고 부모 소진을 더욱 만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어머니들이 SNS와 매체가 아닌 일상에서 접하는 양육 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 소진 완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사회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양육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공감과 격려, 경험의 나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자기 자비가 낮더라도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평균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양육 불안이 자기 자비를 낮추고 그것이 부모 소진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소진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빈약한 어머니들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조력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양육 불안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개인 내적 자원의 향상 또한 중요함을 의미한다. 불안의 개인차는 생물학적 요인과도 연관이 있어, 특성 불안이 높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강한 상태불안을 경험한다(Kang 2007; Kang & Hong 2012). 이처럼 개인이 지닌 정서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Larsen & Diener 1987). 반면 정서 조절 전략은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서 조절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Lee & Ko 2024). McKay & Fanning(2000)에 따르면 자기 자비는 불변적인 성격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들은 이해하기와 수용하기, 용서하기를 통해 자기 자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교육 및 훈련과 상담 개입을 통해 습득한 정서 조절 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높임으로써 부모 소진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불안, 자기 자비와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와 14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높은 양육 불안이 자기 자비를 낮추고 이는 높은 부모 소진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비와 사회적지지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높은 양육 불안이 낮은 자기 자비로 연결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면 부모의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높은 양육 불안으로 인해 낮은 자기 자비 수준을 보이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 수준 또한 낮다면 부모 소진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까지 자기 자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아동ㆍ청소년 및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성인으로 진행되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불안정 애착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 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이는 SNS와 같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달라진 양육 문화를 잘 나타내는 밀레니얼 세대임을 의미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많은 양의 양육 정보 습득은 상향 비교를 초래하고, 이는 곧 어머니의 양육 불안 및 부모 소진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어 시의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경로에서 개인 내적 측면으로 자기 자비를, 개인 외적 측면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개인 내외적 변수를 함께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사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일-가정 책임을 병행하는 아버지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경로에서 자기 자비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조사 지역 및 자녀의 유아 교육 기관 이용 여부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통계적 검증 및 분석으로 변인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추후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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